
교토의정서 이행“불발 위기”
일본,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1 9 9 0년 대비 4% 증가 전망

2 0 1 0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 9 9 0

년 대비 4%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

이 나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

위기를 맞고 있다.

일본 환경성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

강의 진척상황을 잠정적으로 평가해 발

표한 바에 따르면, 이산화탄소( C O 2 )나

대체 프레온 등은 1 9 9 0년에 비해 감소 혹

은 보합상태를 나타내나 CO2 배출량이

1 9 9 0년에 비해 6% 정도 늘어날 전망이

다.

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

량을 1 9 9 0년 대비 6% 감축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 감축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.

현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나 데이터에 의거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및 일본 경단련의 생산예측을

바탕으로 산출한 시산에 따르면, 2002년 책정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대강의 배출억제 대책을 완전히 실시

하더라도 2 0 1 0년 배출량은 1 9 9 0년 대비 4.1-4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생산예측을 바탕으로 한 시산결과 중 2 0 1 0년 배출 예상량은 비에너지 C O 2·

C H 4·N 2 O는 1억2 5 6 6만C O 2톤으로 1 9 9 0년 대비 1.1% 감소하고, 대체프레온 등 3가지 가스도 4 9 7 5만C O 2톤

으로 0.1% 증가해 모두 대강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C O 2는 1 1억1 0 4 5만C O 2톤으로 9% 증가해 목표를 크게

웃돌 것이라는 결과가 제기됐다.

산업부문은 4억5 5 3 7만C O 2톤으로 4.4% 감소하나, 운수부문은 2억5 9 7 0만C O 2톤으로 14.2%, 업무 및 기타

부문은 1억8 4 5 3만C O 2톤으로 28.3%, 가정부문은 1억5 6 5 2만C O 2톤으로 21.2% 증가하고, 에너지 전환부문은

5 5 3 3만C O 2톤으로 32.7%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.

일본 환경성에서는 대강의 진척상황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 0 0 4년 여름까지

추가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.

추가시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에서 공약한⌜2 0 1 0년에 1 9 9 0년 대비 6% 감축⌟목표 달성이 어려

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관련기업이나 가정의 주체별 목표 설정, 온난화 대책세제 도입 등을 둘러

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.

<화학저널 2 0 0 4 / 0 7 / 0 5 >

에너지기원 C O2

산 업

운 수

업무/기타

가 정

에너지전환

비에너지C O2·C H4·N2O

대체프레온가스

합 계

구 분
기준년도
( 1 9 9 0 / 9 5 )

2 0 0 1 2 0 1 0 *
증감률* *

개별부문 총 량

104 817
47 608
21 705
14 385
12 915
8 219

13 888
4 827

123 532

113 856
45 181
26 656
18 832
15 418
7 760

13 082
3 006

129 944

111 045
45 537
25 870
18 453
15 652
5 533

12 566
4 975

128 586

5 . 9
▽4 . 4
1 9 . 2
2 8 . 3
2 1 . 2

▽3 2 . 7

(▽7 )
( 1 6 )

(▽6 )
(▽1 1 )

4 . 1

5 . 0

▽1 . 1
0 . 1

(▽2 . 0 )

(▽0 . 5 )
( 2 . 0 )

(단위: 만C O2톤)

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의온실가스배출 전망

* 추가대책을시행하지않을때 ** 기준년도대비
‡(  ) 안은대강의기준, 총량(  ) 안은대강의목표


